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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일시 2017. 3. 20(월)

배포일 2017. 3. 20(월)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(02-880-5054)

담당부서 기획팀 문의 변영현(02-871-1621)

� 홍콩사업가�이내건�회장,� 반세기를�건넌�모교�사랑

�서울대�이내건·이홍자�동문�부부,�장학금� 3억원�쾌척

 ○ 홍콩사업가인 콩힝에이전시 이내건(80, 경제학과 55-61) 명예회장과 이홍자

(72, 약학과 63-67) 동문 부부가 서울대에 ‘이내건 이홍자 장학기금’ 3억원을 

쾌척했다. 이에 서울대는 3월 17일(금), 50년 만에 모교에 방문한 동문 부부에

게 감사패를 전달했다. 

○ 1970년 홍콩으로 이민 후 반세기를 지나 모교에 방문한 이내건 동문은 “오랜만에 

학교에 방문하니 감회가 새롭다”며 “후배들이 밝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

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도전하길 바란다”고 소회를 전했다. 또한 “쉽지 않은 

타국에서의 생활이었지만 그간에 이룩한 것으로 모교인 서울대를 지원하는 것

은 매우 보람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”며 “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발

전과 모교의 성장을 지원하고 응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○ 성낙인 총장은 “대학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한 동문부부의 고귀한 뜻이 담긴 

이 기금은 학생들이 창의와 헌신, 배려의 미덕을 실천하는 선(善)한 인재로 성

장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활용하겠다”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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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이내건 동문은 서울대 졸업 후 근무했던 천우사를 사직하고 1970년 홍콩으로 

건너가 한국과 홍콩, 남중국 지역을 대상으로 흥아해운 총대리점인 콩힝에이전

시와 동우해운 등 다수의 해운업 관련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해왔다. 홍콩에서 

거주하며 홍콩한인상공회 회장, KIS(홍콩한국국제학교)발전기금회 명예회장 등

을 역임했으며, 지난 2009년 KIS발전기금으로 약 8,000만원, 홍콩한인상공회 

건립기금 3,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나눔 문화 

확산에 기여하고 있다.

○ 이내건·이홍자 동문 부부는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며, 아들인 이준우씨는 이

사로서 콩힝에이전시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, 딸인 재니스 리(한국명 이윤

경) 씨는 하바드 대학 졸업 후 소설 '피아노 티처'로 단숨에 세계적으로 주목을 

받은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하다.

○ 한편 서울대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서울대 재학생 중 부산고등학교 출신 학생 

또는 부산 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과 서울사대부고 출신 학생에게 장학금을 

지급할 예정이다.


